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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의 저항’담론 비판도
<일본비평> 14호(2016 상반기), ‘동아시아 속의 재일 코리안’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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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제14호가 씨름한 ‘재일 코리안’ 문제는 시

의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논의다. 6편의 글과 각각 한 편

의 서평과 특별기고로 구성된 특집 ‘동아시아 속의 재일

코리안: 현재와 전망’은 글자 그대로 오늘날 동아시아라

는 특정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재일 코리안’의 의미를

짚어낸 값진 기획이다.

특히 이번 특집은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연구자 두

사람(신기영, 유혁수)에 의해 기획됐다는 사실도 눈여겨

봐야 한다. 편집자들이 밝힌 것처럼 “이 특집을 통해 재

일 코리안동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

라, 동아시아 역사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존의

문제를 재고하는 기회”로 손색없어 보인다.

특집에 묶인 글 가운데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HK교

수의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소개된 재일조선인 지식

인의 민족담론: 서경식의 ‘식민주의 저항’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은 글 제목처럼 논쟁적 독법 위에 서있는

흥미로운 논문이다. 서경식의 저항담론은 1990년대 등장한 일본 내 다문화 공생론의 가능성을 부

정하고, 세계에 흩어진 코리안의 삶을 미래 한반도의 통일국가, ‘전체 민족의 네이션’에 귀속시키는

것이 탈냉전 이후의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지표와 실천방안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

다. 이에 대해 조관자는 재일조선인 지식인들의 조국지향적인 당위론과 현재적 삶을 부정하거나 구

제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가능성으로서 제시되는 통일론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일뿐이라고 판단

한다. 또한 ‘전체 민족의 네이션’은 북한을 ‘전체 민족’에 끌어들이면서도 북한에 대한 구체적 요구

사항이 없는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을 가진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서경식은 1990년대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에 때맞춰 재일사회에 대한 김찬정의 공생론과 문경

수 등의 ‘시민사회론적 재일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관자는 오직 ‘저항과 투쟁’만이

목적이 아니라면 공생이야말로 미래를 희망하게 하는 새로운 가치와 방법이며, 재일조선인의 민족

사적 갈등과 투쟁의 경험을 딛고서 다양한 국적의 마이너티리와 연대하고 공생하려는 전략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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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체로서의 민족’ 논리에 입각한 서경식의 비타협적 민족담론이 과

연 얼마나 일본과 한반도의 탈식민지화, 그리고 아시아의 탈냉전적 평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는지

물으며, 시대상황의 변화 속에서 현실인식을 일신하고 복잡한 관계성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지식인

의 태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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